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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 주님의 말씀 *

사랑아.

인생은 마음 그릇이 참으로 중요하다.

어떻게 마음 그릇을 깨끗케 하는지, 

어떻게 비워 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더 크게 만들어 나가는지

무엇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자도 많고, 

알아도 행치 않는 자도 많고,

부지런히 만들고 갖추어 가는 자도 많다.

인간의 육은 투명한 그릇과 같아서

어떤 음식을 담느냐에 따라

그릇의 사용 용도가 달라지고, 

빛이 남이 다르듯이

너희의 인생 가운데 

나 성자와 선생을 담아

표현해 내는 그릇이 되느냐,

너희 각자의 생각을 표현해 내느냐,

세상 썩은 문화를 표현해 내느냐에 따라

인생이란 그릇, 마음이란 그릇도 

그 빛이 남이 달라지게 된다.

시대의 폭포수 같은 말씀을 너희에게 전함은

더러워진 그릇을 씻어낼 때 

물을 확 부어야만 

깨끗하게 씻을 수 있듯

바로 그러한 효과니라.

먼저는 비워 내라.

하나의 흠도 점도 없이 

깨끗케 비워 내야

그곳에 새로운 것을 담아 낼 수 있다.



너희 각자의 마음 그릇에 

무엇을 담아 내겠느냐.

썩은 음식을 담아 내는 그릇과 같은 인생,

자신이 매일 먹는 음식을 담아 내는 그릇,

왕의 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담아 내는 그릇,

어떤 그릇이 가장 빛나는 그릇이냐.

너희의 마음 그릇이 

오직 나에게 쓰여지길 원한다.

마음 그릇을 더 온전히, 더 깨끗케 하여

선생이라는 핵심을 담는 그릇이 되어라.

메인 음식을 담는 그릇과 

장을 담는 그릇은 차이가 크듯이

너희는 선생이라는 메인, 핵심을 담는 

그릇이 되어라.

선생의 인생도, 

그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선생은 자신의 마음 그릇을 

깨끗케 비워 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스타일을 다 비워 내고

그 속에 오직 나 성자만을 담아 내는

인생 그릇이 되었다.

이처럼 너희도 

인생을 비워 내고, 

마음을 비우며 그 속에

선생이라는 핵심을 담아 낼 때

너희의 인생이 

가장 빛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

마음 그릇을 넓혀 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나

말씀과 성령으로 

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가득 차고 넘치면

너희의 마음 그릇 또한 

무한대로 넓어지게 된다.

나의 사랑에 충만하여라.

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자 되어라.

끝없이 성령을 부어 주리라.

너희의 육으로 



너희의 인생을 표현치 말며

창조 목적의 완성은 

창조주를 닮는 것이듯

나의 육신 된 선생의 인생을

표현해 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모든 행동의 시작은 마음부터니

마음 그릇을 항상 살피고 관리하며

오직 담아 낼 것은 

선생의 인생, 선생의 삶을 통한

나 성자의 사랑이니라.

마음 그릇이 작으면 

결코 선생을 담을 수 없으니

나는 마음 그릇이 큰 자를 택하여 

쓸 수밖에 없노라.

사람의 마음 그릇은 

사랑과 비례하나니

항상 성령의 불로 

사랑이 충만한 자 되어라.

또한 깨진 그릇이 되지 않도록

무릇 지킬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했다.

한번 깨진 그릇은 

처음의 가치로 회복될 수 없으니

항상 볼 때마다 깨진 부위가 보이듯

상처부터, 흠부터 보이게 된다.

그러니 후회하기 전에 

꼭 마음을 지켜나가고

회복해야 할 자들은 속히 회개로

복직해 나가야 한다.

너희의 마음은 

너희의 것을 담는 것이 아님을

다시금 인식하기 바란다.

핵심을 아직 담지 못한 자가 많으니

그 속에 불순물들이 쌓이게 된다.

조금의 더러움도 들어오지 않도록

선생이라는 핵심으로 꽉 채워야 한다.



누구든 비워져 있는 그릇은 없다.

비워져 있는 그릇도 가만히 두면

먼지가 쌓이듯이 너희의 마음 그릇도

관리하지 않고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

매일 씻고 매일 닦아야 빛이 나며

매일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비워 내며

매일 선생만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매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매일매일 자신의 마음 관리다.

매일매일 자신의 마음 그릇 넓히기다.

신앙생활이 삶 속에 부지런히 실천될 때

자신의 마음 그릇이 

매일 깨끗케 관리될 것이며

말씀으로 나 성자의 정신과 사상으로 채울 때

마음 그릇도 깨질 염려가 없는 것이다.

모두는 잘 관리하자.

더욱 키워 가자.

오직 선생을 표현하는 인생이 되어라.

너희와 함께하는 성자 주니라.


